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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션쟁 방향 

사전에 있어서 표제어 선정은 단순히 뜻풀이할 단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의 

꿀격흉 헛생하고 샤천의 성져흉 구현하든 힐이다. 그래셔 황 찌여찬 뤘제어 책확용 좋 

은 사전을 만드는 전셔l 조건 판다. 양싫성에 l:l]례해 잃 샤체도 써원올 수밖에 없다. 

특히 대사전과 같이 그 규모가 방대할 때는 그 어려움은 더해진다. 

우려자 새로이 사션을 만뒀냐 하여 흰다 수준이 영 얀계 친일생한 그런 사전을 

연찬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간 축적된 국어학계의 연구 역량을 토대로 기존 사전을 종 

합하I 것제함으로써 한 차원 놓은 사천으로 냐아가기 위한 결산외 의미가 뎌 캉하다. 

여기에 서급한 현실쳤 욕구훨 해결하기 씩한 목적을 함께 갖는다. 

표제어 선정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우리의 역량은 이상적인， 외국의 유명 사전에 비 

견할 만한 사전췄 즐기에갚 이홉하다 모든 젓을 다확겠따고 나서샀 것은 마용일 것 

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한 연실적 욕쭈뜰 충족시키는 해 선정의 춤점을 투..il 있다. 

시급한 헝실적 욕구란 언어 생활의 표춘흉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좋븐 사전올 갖쓴 것 

보다 언써 생활의 표쥔을 처!시혐F는 것이 사회적있로는 다 외1J]있고 자치있는 입않 것이 

다. 언어 생활의 표준이란 한마디로 바르고 고운 말이다. 어느 말율 어떻게 말하고 써 

야 옳은지톨 일반 국만들이 엉거} 알 수 있§록 는 것이 표준올 져서하는 일원 것 ò]다. 

이를 위해 어문 듀업이 었고. 굴어 순화， 화법 .H.준화 웅의 일이 낼요한 컷이다. 

그런떼 규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업과 운동음 벌인다 해도 그 내용이나 결과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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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수록 단위는 단어가 된다. 句는 단어의 연속체로 단어를 알면 생산적으로 만 

틀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句를 표제어 단위로 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예외 

가 존채하는데 문법 형태， 고유 명사. 전문어， 융합형은 수록 단위가 句 이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문법 형태는 기본적으로 그 단위가 형태소이기 때문에 문법 형태는 자연 

형태소 단위가 표제어가 된다. 고유 명사와 전문어는 언어척으로는 句이더라도 그 개념 

이 단일하다면 표체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명백히 句라 

고 볼 수 밖에 없지만 하나의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현실척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 

천에 수록되어야 한다. 이런 펼요성을 감안해 전운어와 고유 명^}는 약간의 예외률 허 

용하고 있다. 융합형이란 단어의 연결에서 음철수 줄이기가 일어나 의촌 요소로 재구조 

화된 것을 말한다. 즉 기원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단어였지만 그 결합이 공고해져 공시 

적으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들을 단어로 보기는 

어렵쨌지만 그 속성이 단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으므로 표제어로 수록한다. 이상융 제 

외하고는 모두 단어 단위만을 표제어로 수록한다. 그러면 관용구와 속담은 수록하지 않 

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새 샤전은 기존 어느 사전보다 판용구와 속담을 적극척으로 

수록할 것이다. 이들이 현실적인 효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용구와 속담이 부표제어척 

인 속생올 갖지만 표제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나의 표제어에 부속된 뭇풀이의 생격율 

찾는 것이므로 표제어 수록 단위와 상충되지 않는다. 

한국어로 수용 정착된· 이라 함은 외국어를 배제한다는 돗이다. 현실적으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융핸 우리말이 있는 외래적인 말 중 

현실척인 효용성이 없는 것은 싣지 않는다. 또 싣는 경우라도 대응하는 우리말을 밝혀 

일반인들이 가급적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취지는 순화어에도 그대로 적 

용된다. 숨화의 결과를 척극 수용하여 순화한 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오표기와 비표준어도 같은 취지에서 표제어로 수록한다. 찰못된 말을 싣지 않는 것보다 

실어 놓고 그것이 찰못되었으며 바른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 바른 언어 생활 

을 유도t;~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관련되는 단어가 여랫일 경우 어느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보느냐도 표제어 선정의 중 

요한 과제다. 동외 관계에 있는 말들이나 표준어와 비표준어. 바른 표기와 오표기. 순 

화한 말과 순화된 말， 우려말과 외래어 풍의 관계에서 어느 것율 기본적인 것으로 선택 

하고 어느 것윷 참고하게 하느냐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새 샤천의 표준성을 살리는 효 

과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표제어 전체의 체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우리는 

여러 단어가 분쩨될 때 현행 규범에 맞는 표준형율 기본 표제어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 

이고 그것이 불투명할 때는 고유어를 최우선하고 한자어. 외래어 순으로 기본 표제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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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다. 또 일상 생합에 많이 쓰이는 것윷 우선하는데 예를 들어 본말과 준말. 경어와 

평어가 있을 경우 생흉적으로 환말야나 평에를 기본 갔쩨어로 장는 것이 아디라 

쓰이 뇨 정을 기본 표X뼈로 잡늘다. 

이렇게 선정된 표제어의 표기는 한글로 한다. 영문 약어라도 그 표기는 한글로 한다. 

현행 써분 규법을 짜따야 함은 탱현한 일히지만 오표?↑싸 북한어·싼 예이로 한다1’ 묶혀 

북환혀씩 표기는 확씬삭의 표71륜 3대로 따른다. 이얀 북한의 f유현윷 보거나 북싼 말 

과 우려1말을 비교활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노인’은 ‘로인.으로 싣되 

‘노인·항을 참고하게 한다， 북한어인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북한 사전에만 나온 

단어가 겁토 대상이 원다. 북한 운했을 조λ}해 나온 뽕라도 유례 사전에 실려 있지 

않다띤 따 역시 껑뚫 게상이 원다， ~'l런셰 수록 상태만?로는 북한어찮 판별하끼 어렵 

다. 북한 사전에는 우리로서는 句라고 판단되는 예가 다수 실려 있어 이를 그대로 북한 

어라고 보기 어렵따‘ 우리는 북한어룹 북한 사회에서반 싼는 말. 햇태븐 같더라뚱 북한 

특유회 용법을 보이는 말. 북한식 썼기휠 보이는 않섰 규정하고 었다. 북한 

실려 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句로 판단되고 또 앞의 범위에 포함되치 않는다언 」 말 

은 수록하지 않는다. 사전 면찬의 태도에서 기인한 차이를 반영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 

다. 

사전에서한 표써어를 ’ ‘ 룹 이용하여 분절해 추 있다. 어렇거l 분절화띤 씩미 

를 따악하는 데 도웅이 된다는 장첨 이 었다. 그러나 단어에 따라서는 음절 단위로 분절 

되지 않아 분절 표시가 불가능한 것(예 : 개구리)도 있고， 또 그 분절이 애매한 것(예 : 

있어 컴과쩍요로 현체 표제써자 앨관되게 쩌착지 못한r짧 단 

점x 없다. 우리혹서꽉 아직 어누 것이 다} 효용성이 앓고 필요한 일잎지 결정 내펴지 

않았다. 다만 착엽 과청에서는 후에 넣을 경우에 대비해 표제어를 둘로 분철하고 그 표 

시흉 해 주고 있랴. 이 과정에새 현절의 추요 기준용 찌01 파악에 토용이 되꺼 한다는 

에는 엄꼈한 션어학적 황성짜 우혀의 분절 설짜7} 다를 수표 였음을 

만일 학술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이 상충된다면 우리는 실용성을 우선한다. 사전은 쓰는 

사람이 면리하게 하는 것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앗춤법은 회어 쓰는 컷이 

유 형사짜 전문어가 씨에 

3) 오표기나 북한성 표 71를 보이용 모든 탄써률 다 짙슨따뉴 뭇온 아니다. 단독형앉옳 씬고 
쓰인 확합아 파생어갔 씬지 않는"q.. 예를 뚫어 ‘녀성.은 셨지얀 확합어었 ‘녀성 

붐’. ‘녀생문제’삼 융기가 다욕다 혜서 수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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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같은 단어별로 사전의 기술을 모아 비교할 수 있는 자 

료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를 ‘표제어별 비교 카드. (이하 ‘비교 카드’ 라고 한다)라고 부 

른다. 사전별로 수록하고 있는 표제어가 달라 비교 카드가 약 60여만 장 되는데 우리가 

검토한 사전 중 최대 어휘수를 가진 사전이 약 40만 단어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사전 

들이 표제어 선정변에서 상당히 차이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구와 단어의 

판단이나 고유 명사， 전문어， 외래어， 방언의 수록 범위가 달라 일어나는 것이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같은 단어라도 표기가 달라 별개의 카드가 된 것. 북한 특유의 어휘나 

표기를 보이는 것 역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차이에는 정당한 것도 있으나 

찰못된 것도 없지 않다. 우리의 표제어 선정은 6개 사전에서 차이 냐는 부분을 새 사전 

의 성격에 맞게 조정 수용용F는 일이 주가 된다. 

표제어 비교 카드는 여러 사전을 비교하는 데는 요긴한 자료가 되나 표제어 전체의 

골격이나 단어 상호 간의 관련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 

표제어 전체를 일목연하게 보기 위해 비교 카드의 주요 정보를 전산 입력했다. 

이 작업은 단어 상호 간의 관련을 밝히고 표제어 전체를 단어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동의 관계나 피쟁 관계에 있는 단어는 무엇인지， 오표기나 방언. 

북한어라면 바른 표기나 대휩}는 표준어는 무엇인지를 입력하고 해당 표제어의 속성， 

뜩 전문어. 고유 명사， 북한어， 방언. 특수어， 오표기， 고어， 외래어인가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를 입력하여 전산 처리한 결과물과 카드를 바탕으로 하여 표제어 선정 작업 

을 하게 된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실제 쓰이는지 보여 주는 용례 자료도 표제어 선정에 도웅이 되 

겠으나 우리가 입력한 6천만 어절에 나오는 어휘는 사전에 수록된 단어수에 비해 형떤 

없이 적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입력 자료로부터 찾아낸 단어는 차후 

전체 표제어 목록과 비교하고 미퉁재 어휘를 색출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표제어 선정 작업은 일차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우리 사전에 수록될 

말인가를 결정하는 착업이다. 표제어 선정 원칙에 따라 표제어를 일일이 검토하는데 한 

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단어를 충실히 검토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기존 사전의 처리 

를 참고하고 있다. 풀이 분량이 많거나 6개 사전 모두에 실려 있는 말이라면 일단 수록 

한다. 우리의 기존 사전들이 서로를 참고했키 때문에 잘못이 그대로 답습되는 일도 없 
지 않지만 일단 6개 사전에 모두 올라 있는 단어를 삭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표제어 선정의 미묘한 부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서로의 경험 

과 문제점을 토의해 서로의 감각을 일치시키고， 최대한 구체화된 선정 지칩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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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첫 번째의 착엽은 앞서 말한 대로 기존 사전의 검토와 전산 입력， 개개 표체 

어의 수록 여부 판단. 표준성 (규범성)의 검토. 문쩨 표제어의 분류와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표제어 목록은 집필과 교열 과정올 거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될 것이다. 자세한 뜻풀이 과정에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툴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단어들 사이의 관련. 기본 표제어의 션택. 부표제어 

의 셀정 퉁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